
신물질·제법 특허출원 급증
정밀화학분야 특허 9 3년말 6 8 6 3건 … 아직 외국인출원 주종

신물질과 제법방법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. 특허청이 최근 7년간(83~93) 국내 물질특허 출

원동향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8 7년7월 물질특허제도 도입후 가장 영향이 큰 의약·농약 등의

정밀화학분야(미생물·고분자 제외)에 대한 물질특허건수가 9 3년말 현재 모두 6 8 6 3건으로 매년 급

증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. 전체 물질특허출원 가운데 외국인이 6 3 2 4건으로 9 2 . 1 %를 차지하고

있고 내국인은 5 3 9건으로 아직 7.9%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. 그러나 지난 8 7년 고작 2 7건이던 내국

인의 물질특허 출원은 그간 국내 연구진들의 활발한 연구개발에 힘입어 8 9년에 4 9건, 91년 1 1 0건, 그

리고 지난해 1 4 0건으로 4 . 2배나 늘었다. 

이데따라 전체 물질특허출원에서 내국인이 차지하는 비

중도 3 . 4 %에서 1 5 . 5 %로 1 2 . 1 % ( 3 . 5배)나 증가했다. 

내국인 가운데 최댜출원기관은 화학연구소로 1 3 6건의

물질특허를 냈으며 럭키( 9 5건), 과학기술원( 5 1건), 제일

제당( 4 6건), 선경인더스트리( 2 1건), 유한양행( 1 8건) 등이

뒤를 잇고 있다. 

특히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신물질 가운데는 세계적인

물질특허도 다수 포함돼 있다. 지난 8 9년 화학연구소가

출원한 퀴놀론계 항생제에 관한 물질특허는 지난해

2 1 0 0만달러( 1 6 8억원)를 받고 영국 스미스 클라인 비참

사에, 지난 9 1년 럭키가 개발·출원한 세파계 항생제는

미국 등 2 8개국에 출원과 동시에 1 5 0 0만달러( 1 2 0억원)에

영국 글락소사에 특허권을 팔았다. 

또 지난 8 6년 1 3 6 1건(조성물 포함)이던 제법특허가 지난해 1 8 9 9건으로 연평균 5 %씩 증가, 제조방법

에 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. 

한미약품의 경우 스위스 로쉬사가 물질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세프트리악손항생제에 관한 새로운

제조방법을 개발, 일본·E P O (유럽특허청) 등 8개국에 출원하는 동시 지난 8 9년4월 로쉬사에 6백만

달러( 4 8억원) 로열티를 받고 오히려 역수출하기도 했다. 이는 미국의 압력에 의해 지난 8 7년부터 물

질특허제도가 도입되면서 국내 의약·농약·미생물분야 기업들이 외국기업에 잠식당하지 않기 위해

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.

<화학저널 1 9 9 4 / 5 / 3 0 >

물질특허 출원현황 (단위 : 건, 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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